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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사회’

• (통상적 의미) 인간과 다른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고정된 알고리즘으로

설명되지 않는 정치사회학적 시스템인 경우

• (복잡계 일반)   부분과 전체, 요소들과 전체 사이의 관계가 환원적이지

않고 복잡계 시스템인 경우

• (생태적 의미; inclusive)   인간만의 배태적 범주가 아니라 인간이 아닌

종species에서부터 무기물의 자연종 및 인공물까지 포함하여 서로가

서로에게 얽혀있는 생태적 시스템인 경우



체화주의와 신유물론에서 보는 바디와 마인드

• (환원주의) 마인드는 바디의 국소화localized를 통해 (전부 혹은 일부) 설명할 수 있다.

• (표상주의) 마인드(언어/기호)는 바디로부터(외부세계로부터 혹은 2차적으로 관념화된 무엇무

엇으로부터) 표상화된다representated.

• (체화주의) 마인드는 바디를 통해embodied 비로소 의미를 얻는다.

• (행화주의) 바디로 발현되는 행위가 세계를 조직한다. 그런 행위endo-action 즉 행동수행은 마

인드의 의지가 아니라 바디의 발현enactioned이다.

• (신유물론1) 마인드는 바디와 하나로 얽혀져entangled 있다.(버라드 신유물론) : 마인드와 바

디의 관계는 상호작용inter-action의 관계가 아니라 내부작용intra-action의 관계다.

• (신유물론2) 마인드는 바디의 물질화mattering 과정이다. : 물질화되는 과정은 개체 차원이 아

니라 관계 차원에서 수행된다. 개체 마인드가 아니라 포괄적(사회적) 마인드이다.

‘마인드’와 ‘바디’는 수사화된 용어로서, 마인드는 인지과정을 함의하며 바디는 경험의 감각작용을 함의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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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공-물질-양자장

• 진공은 에너지 최소 바닥상태일 뿐이며, 물질(전자/반전자)과 장에서 요동을 나눠가지는

동적 상태다. 양자장에서 바닥에너지 상태가 되면 진공이고 그 양자장이 들뜬 상태로 되

면 물질(입자)이 되는 것이다.

• 이렇게 진공과 물질 그리고 장은 서로에게 얽힘 관계이다.

• 전자는 반전자와 얽혀있지만 서로 맞닿아 있지는 않다. 광자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소멸

되었다가 다시 생성되는 짧은 순간(  < ~10-21 sec)을 통해 물질은 맞닿게 된다.



캐런 버라드가 든 예:

거미불가사리 : 국소적 뇌/눈이 없지만 온 몸이 뇌이며 눈이다.  

온 몸에 (운동 및 감각)신경세포가 퍼져있다. 

즉 존재 자체가 인지시스템이다.

(Barad 2007, Chap.8)

불가사리의 신체화embodiment는 고정되어 

있지 않고 환경에 대응하며 신체라는 기하학

적 경계에 종속되지 않는다. 즉 몸은 세계의 

환원론적 요소가 아니라 몸과 세계가 일대일

로 대응되는 전체같은 일부이다. 이것이 바로 

몸의 수행성(행위/행화)이다.







캐런 버라드 신유물론, 행위실재론 agential Realism

①양자역학에 기반하여 실재계real world를 설명하므로 물질형이상학이다. 버라드는

이를 “실험형이상학”으로 표현한다.(2007, 7장) 자연의 인과적 현상도 내부작용을 통

해 재해석될 수 있다.

②인간/비인간, 물질/의식, 자연/문화, 객체/주체, 자아/타자, 자기1/자기2, 과학/인

문학, 존재/가치 이분법을 붕괴한다.

③로고스, 초월주의, 인간중심주의를 탈피한 자연문화론(해러웨이용어)이다.

④버라드 행위실재론은 물질 기반이라는 점에서 유물론이지만(41), 물질은 그 실재성이

내부-작용에 있으며 수행/행위와 얽혀있어서 책임과 윤리없는 존재-인식은 불가능

하다는 것을 강조한다.



체화이론 신유물론

1. 바디의 발현으로서 마인드는 비로소 의미

를 획득한다.

2. 개별 바디마다 행화의 발현이 다르지만, 

3. 체화 양식은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.

1. 인간의 바디는 다른 바디와 얽혀있다.

2. 그런 바디들은 다른 모든 종과 세계 내

사물과 얽혀있다. 

3. 독립된 바디는 없다.

바디의 사회화가 아니라

바디에 체화하는 양식이 사회적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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